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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사역 양극화 등 사회·신학적 위기를 진단하고, 성경적 공의
실현을 위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2022~2026년간의 학술 데이터와 교회 현장의 실증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현상 진단-쟁점 도출-기독교적 제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성을 극복하는 ‘디지털 환대’와 생명 윤리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HC)’ 체계를 고찰하였
다. 또한 기술 설계 단계부터 신앙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알고레틱스(Algorethics)’ 모델과 기술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디지털 희년’ 정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한국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재확립하
고, 목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윤리 지표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신학, 기독교, 디지털 사역

Abstract  This study diagnoses socio-theological crises, such as the digital divide and pastoral 
polarization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explores ethical 
countermeasures to realize biblical justice.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academic data and 
empirical evidence from church ministry fields between 2022 and 2026 were collected, and a 
three-stage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environmental diagnosis, issue identification, and 
Christian suggestion’ was applied. Through this, the study examines 'Digital Hospitality' to overcome 
algorithmic bias and 'Meaningful Human Control (MHC)' systems to protect bioethics. Furthermore, it 
proposes the 'Algorethics' model, which internalizes religious values from the technological design 
stage, and the spirit of 'Digital Jubilee,' which aims fo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technological 
benefit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in re-establishing the stewardship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in the AI era and systematizing practical ethical indicators applicable to the pastor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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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6년 현재,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 문명의 총체적 질서를 재규정하는 중대한 분
기점을 형성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AI4S(AI for Science)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산업 구조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의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낙관론의 이면에는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
성이 초래하는 기술적 폭력,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뉴스
의 확산, 그리고 고숙련 업무 대체에 따른 부의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3,4,5].

기독교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기술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른 일반 사회의 소외 현상[3]은 신
앙 공동체 내부로까지 전이되어, 기술 자본을 점유한 교
회와 그렇지 못한 소외 공동체 간의 사역 격차를 야기하
고 있다. 이는 성경이 강조하는 공동체적 일치와 공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4,5]. 특히 효율
성과 수익성에 매몰된 알고리즘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
거나 인간의 노동 가치를 단순한 데이터 공급원으로 전
락시키는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인
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악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6,7]. 따라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확산이 가져오는 
다층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복음 전파와 이웃 사
랑의 청지기적 도구로 선용하기 위한 실천적 윤리 지표
를 마련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과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윤리

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앙 공
동체의 실천 양식을 규정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전제하
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이 초래하는 사회
적 차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환대'의 개념을 도출한다. 둘째, 자율 살상 무기와 유전
자 편집 등 생명 윤리 영역에서의 기술 오남용을 감시하
기 위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HC)' 체계를 고찰한다
[8].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노동 

가치 보존을 위한 청지기적 책임 의식을 제안한다. 최종
적으로, 기술 설계 단계부터 긍휼과 정의의 가치를 내재
화하는 ‘알고레틱스(Algorethics)’와 기술 혜택의 공평
한 분배를 지향하는 ‘디지털 희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
써[9,10],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목회 현장에 실천적인 
윤리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11].

1.3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 기독교적 

공의와 실천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채택한다.

첫째, 자료 수집의 객관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생성형 AI 기술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RISS, DBpia, Google 
Scholar 등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신학, 기독교 사회 윤리 관련 선
행 연구 및 학술 논문을 수집한다. 또한, 주요 교단(예장 
통합 등)에서 발표한 공식 선언문과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다룬 실증적 뉴스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 포함
함으로써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 진단 
- 쟁점 도출 - 실천적 제언’의 흐름을 따르는 ‘3단계 분
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1단계 (기술 환경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및 AI4S(AI 
for Science) 기술이 일반 사회 및 교회 현장에 도입된 
실태와 이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진단한다.

제2단계 (사회·윤리적 쟁점 도출): 기술 확산 과정에서 
노정된 알고리즘의 편향성, 생명 윤리 위협, 저작권 분
쟁, 노동 소외 등 성경적 공의(Justice)와 직결된 핵심 과
제들을 도출한다.

제3단계 (기독교적 대안 제언): 도출된 쟁점을 '디지털 
희년'과 '알고레틱스(Algorethics)' 등의 신학적 가치로 
재해석하여, 목회 현장과 사회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적 수단을 넘
어 사회의 인식론적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환
경'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목회 현장 변화와 AI4S 시대의 사
회 구조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통전
적(Holistic)이고 실천적인 신학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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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진단하고 기독교적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총 5장으
로 구성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의의 실천적 목적과 3단계 분석 
틀을 기술한다. 2장에서는 인공지능의 확산과 사회적 도
전을 분석한다. 이후 3장에서는 사회적 공의를 위한 윤
리적 성찰을 작성하고, 제4장에서는 영역별 실천 윤리 
및 신학적 제언을 통해 기술 선용을 위한 5대 핵심 대응
책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

2. 인공지능의 확산과 사회적 도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인식론적·윤리적 변화를 초
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재편하며 공동체의 신뢰와 공의의 
실천에 다층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2.1 디지털 격차와 사역의 양극화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능적 편의 제공을 넘어 사

회 전반의 구조적 매커니즘을 규정하는 핵심 동인으로 
진화하였다. AI4S와 자율형 에이전트가 가져온 유례없는 
생산성 향상은 찬사의 대상이나, 한편으로는 기술적 자
본력의 유무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계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1,2].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교회 생태계 내에서도 고스란
히 투영된다. 기술적 인프라와 자본을 갖춘 대형 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자
원이 부족한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는 기술 소외로 인해 
사역의 질적 격차가 벌어지는 ‘사역의 양극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11]. 이는 성경이 강조하는 지체 간의 유기
적 결합과 공평한 은혜의 나눔이라는 공의의 가치에 중
대한 도전이 된다.

2.2 고용의 공동화와 부의 양극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프레이와 오스
본(Frey & Osborne)[12]의 예측과 같이, 자동화에 의한 
직업 대체는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확

장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몰락과 부의 편중을 가속
화하고 있다.

개혁주의 노동관에 따르면 노동은 창조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한 '문화 명령'이자 청지기적 소명이다[13]. 그
러나 현재의 AI 가속화는 인간의 노동을 단순한 연산의 
보조재나 데이터 소스로 전락시키며, 인간 존재를 경제
적 가치로만 환원하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폐단을 드러
내고 있다.

2.3 딥페이크와 공동체 신뢰의 위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의 확산은 사회적 진실(Truth)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조
작된 영상과 음성은 정치적 왜곡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
체 내에서의 거짓 증언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
다[14]. 공동체의 근간은 ‘정직’과 ‘신뢰’에 있으나, 기술
에 의해 진위 판별이 어려워진 환경은 성도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불신을 조장한다. 이는 성경이 경계하는 ‘거
짓 증언’의 현대적 변용이며, 교회는 기술적 워터마킹
(Digital Watermarking) 도입과 같은 제도적 방안
[16,17]뿐만 아니라, 진실을 분별하는 비판적 리터러시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윤리적 책무를 안게 되었다[15].

3. 사회적 공의를 위한 윤리적 성찰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회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함에 따라, 그 내부 기제의 불투명성과 데이터에 내재
된 죄성(편향성)을 관리하는 것은 기독교 실천 윤리의 핵
심적 과제가 되었다.

3.1 기술적 투명성과 기독교적 정직
현대 인공지능의 핵심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딥

러닝 체계는 결과 도출 과정을 인간이 논리적으로 추적
하기 어려운 ‘블랙박스(Black-box)’ 현상을 내포하고 있
다[18]. 최근 기술계에서는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및 심층 설명 학습(Deep Explanatory Learning) 기법
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결론에 도달한 근거를 시각화
하여 제시한다[19].

성경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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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 11:1)고 가르친다. 기
독교 실천 윤리는 이러한 XAI 기술의 도입을 적극 지지
하며, 기술의 효율성 뒤에 숨은 불투명성을 경계해야 한
다. 결정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단순한 공학적 공
정을 넘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관계를 유지
해야 하는 청지기적 정직의 실현과 직결된다[20].

3.2 데이터 편향성 극복을 위한 기술 동향과 디지털 
    환대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사회적 고정관념을 
복제하고 증폭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성 인식 알고리즘(Fairness-aware Algorithms) 
연구가 활발하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소수 집단의 비
중을 높이는 '데이터 증강'이나 가중치 조정 기술들이 개
발되고 있다[18,19].

이러한 기술적 보완은 신학적으로 ‘디지털 환대’의 구
체적 실천이 된다. 알고리즘에 의해 소외된 자들을 하나
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시스템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도
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성경적 공의 실현
이다[21]. 교회는 기술 설계가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
변하지 않도록 예언자적 감시를 수행하며, 기술적 소수
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프로그래밍을 장려해야 한다[22].

3.3 알고레틱스(Algorethics)를 통한 공의의 내재화
2026년 현재, 기술 윤리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알고

레틱스라는 실천적 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 바티칸이 
주도한 '로마 인공지능 윤리 호소'[9]이후, IBM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개발 공정 전반에 윤리적 검토
를 통합하는 '윤리적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19].

이는 기독교 윤리가 추구하는 '긍휼의 내재화'와 맥을 
같이 한다. 알고리즘에 윤리를 결합한 이 개념은, 차가운 
계산의 도구에 따뜻한 신앙적 가치를 담으라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리스도인 전문가는 효율성이라는 우상에 매
몰되지 않고 기술이 인간 존엄성을 높이도록 운영 전 과
정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20,23].

4. 영역별 실천 윤리 및 신학적 제언

본 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선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책을 5대 영역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이는 기술의 효율
성을 넘어 성경적 공의와 사랑을 기술 사회 속에 구현하
기 위한 실천적 지표이다.

4.1 공정성 및 투명성: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사회적 회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의 특성상 의사결정 경로
를 파악하기 힘든 ‘블랙박스’ 문제를 안고 있다[24]. 이를 
해결하기 위해 IBM의 'AI Fairness 360'과 같은 오픈소
스 툴킷을 통해 편향성을 수정하는 표준 프레임워크가 
체계화되고 있다[19]. 신학적으로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성경적 가치인 '정직'과 '청지기 의식'의 실현이다[20]. 
결정 근거를 밝히는 것은 이용자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
우하는 윤리적 결단이며, 과거의 데이터 오류를 인정하
는 ‘사회적 회개’의 과정이다.

4.2 약자 보호와 분배: 알고레틱스와 디지털 희년 실천
현재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소버린 인공지능(Sovereign AI)'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1,2]. 또한, 바티칸은 설계 단계부터 포용성
을 반영하는 알고레틱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8]. 기
독교 윤리는 이를 디지털 희년(Digital Jubilee) 정신으
로 계승해야 한다[10]. 희년 정신에 따라 기술 발전의 이
윤이 독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기술 접근성이 낮은 소
외 계층의 ‘데이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4.3 생명 윤리 수호: 인간 통제 체계(MHC)와 생명 
    주권

자율 살상 무기(LAWS)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생명권을 알고리즘에 위임하려는 위험을 내포한다[25,26]. 
국제 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체계
와 유전자 편집 국제 등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27]. 
성경은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기술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생명 존중의 기술 윤리를 세워야 한다.

4.4 창작 및 저작권 윤리: 대리 창조자로서의 책임 
    확립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작권 주체의 모호성을 
가져왔다. 이에 어도비(Adobe)의 '클린 데이터' 정책이
나 옵트 아웃(Opt-out) 기술, C2PA 표준 등 기술적 
방어 기제가 확산되고 있다[16,17,28]. 신학적으로 인
간은 대리 창조자(Sub-creator)이다. 타인의 노력이 
담긴 저작물을 무단으로 취하는 행위가 이웃 사랑에 반
함을 지적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의를 실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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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노동 윤리: 인간 중심 설계(HCAI)과 안식의 원칙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알고리즘의 보조자로 전락시키

는 ‘디지털 프롤레타리아트화’에 맞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전하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설계가 강조되고 있다 
[29]. 또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투명
성과 인간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EU 인공지능 법 등 법
적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24].

노동은 신성한 소명이며, 인공지능 도입은 인간을 단
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더 높은 차원의 청지기적 직
무에 집중하게 할 기회이다. 기술 발전이 주는 생산성 향
상은 노동 착취가 아닌 진정한 안식의 기회로 전환되어
야 한다[13,30]. 기술의 혜택을 공동체 전체가 향유하며 
노동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 이 시대 신학이 지향해
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제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과 윤리적 쟁점을 기독교 
공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이단
순한 도구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재편하는 
핵심적 ‘사회적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첫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XAI 
도입과 투명성 확보를 제언하였다. 둘째, 기술 독점 방지
와 소외 계층 환대를 위한 ‘알고레틱스’ 및 ‘디지털 희년’
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셋째, 생명 주권 수호를 위한 인
간 통제 체계와 노동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인간 중심 설
계 및 안식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윤리는 기술의 논리에 복음적 긍휼을 내
재화하는 청지기적 사명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AI라는 거대 변화 속에서 수행

해야 할 ‘예언자적 파수꾼’의 역할을 제시한다. 교회는 
기술의 효율성에 매몰된 인간 도구화에 저항하며, 기술
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교회 차원을 넘어 국내정
서에 맞는 교단적 차원의 ‘AI 윤리 표준 가이드라인’ 제
정과 성도들의 신앙적 분별력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제언한다.

5.3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제시된 ‘알고레틱스’와 ‘디지털 희년’ 모
델을 목회 현장 및 기독교 기업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공지능 에이전
트와 소버린 AI 등 고도화된 자율 시스템이 공동체의 의
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
다. 셋째, 가상 목회 환경에서의 성례전적 가치 보존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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